
고독(孤獨)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이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들은 닮은 듯 다르다. 외로움
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 그 자체
이다.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지만, 고독은 때로 충만함에서 비롯되
기도 한다. 

 고독은 불안과 침묵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사유와 성찰의 문을 연
다. 세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순
간 우리는 고독이라는 공간 안에서 비로소 자신과 대면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이다. 

 삶이란 결국 혼자 걸어가는 여정이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해
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존해야 한
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한 작가는 '고독
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과정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고독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끊
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깊은 고독이 



찾아온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정작 마음은 
텅 빈 느낌이 드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관계의 양보다 질을 돌
아봐야 한다. 깊고 진실한 관계는 몇 명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때
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온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더 알고, 보듬고, 성장시키자. 
고독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 일지도 모른다.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에 달리기를 하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쓴다. 
둘째, 자연과의 교감이다. 숲길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
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예술이나 창작활동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채운다. 마지막
으로 작은 모임이나 공공센터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소통을 통해 
삶에 활력을 찾는다. 

 고독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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